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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본선 선정작 10편 공개 
- 86개국에서 662편 접수... 아시아 작품 328편 최다, 다큐멘터리 2년 연속 200편 이상 출품

- 전진수 프로그래머, “팬데믹 이후 어려운 환경에도 자신만의 영상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창작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국제경쟁 본선 선정작 10편을 공개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은 장르의 구분 없이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을 소개

하는 섹션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공모를 받았으며, 86개국에서 662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예심 심사에는 파올라 부온템포(Paola BUONTEMPO), 손효정 선정위원과 문석, 문성경, 전진수 전주국제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다큐멘터리가 2년 연속 

200편 넘게 출품됐는데, 그중에서도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사적 다큐멘터리’가 많았다는 점은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워진 제작환경이 아닐까 한다”며 “창작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고 생각된다”고 심사평의 운을 뗐다.

왼쪽부터 <시인의 마음>, <율리시스>,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

선정작 중 개인의 삶을 섬세하게 조명한 작품들이 있다. <시인의 마음>은 중국 출신 천더밍 감독의 다

큐멘터리로, 시를 지으며 삶을 꾸려 가는 중국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이

야기를 담았다.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우와가와 히카루 감독의 <율리시스>는 등장인물들의 삶 속 

미세한 디테일을 조용히 관찰하고 음미하고 있으며,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감독의 <갚아야 할 빚이 너

무 많다>는 뉴욕 브롱스의 도미니카계 미국인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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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사이클 마헤시>, <아기 천사>

픽션과 논픽션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흥미로운 서술 방식을 보여주는 수헬 바네르지 감독의 

<사이클 마헤시>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자전거를 타고 2000km를 달려 고향 마을로 갔던 한 청년의 이

야기다. 데빈 시어스 감독의 캐나다 작품 <아기 천사>는 큰 체구를 지닌 주인공의 미묘한 심리를 섬세

하게 묘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비상>, <슈거랜드>, <페도르 오제로프의 마지막 노래>

프랑스 감독 앙투안 베스의 <비상>은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한 소년과 아웃사이더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다. 자동차 내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미니멀한 스

타일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눈길을 끄는 이자벨라 브루네커 감독의 데뷔작 <슈거랜드>는 그의 연

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페도르 오제로프의 마지막 노래>는 벨라루스에서 태어나 현재 폴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유리 세마시코 감독의 작품으로, 무거운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창조적 세대의 

초상을 밝고 순수한 톤으로 그려냈다.

왼쪽부터 <그리고 안개>, <저항의 기록>

아르헨티나 감독 마르틴 사피아의 데뷔작인 <그리고 안개>는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려는 시

도를 담아냈다. <저항의 기록>은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알바라도 호다르와 콘차 바르케로 아르테스 감독

이 공동 연출한 작품으로, 페르난도 루이스 바르가라 감독의 미완성 프로젝트 <로시오 Rocío>를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해석하면서 재구성한 다큐멘터리다. 페르난도 루이스 바르가라 감독은 당시 스페인의 정

치 상황 때문에 검열과 압수를 당하고 결국 포르투갈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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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수 프로그래머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영상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려는 노

력을 기울인 창작자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한 모든 감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아준 작품들에 감사를 표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는 2025년 4월 30일(수)부터 5월 9일(금)까지 전주 영화의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선정작

알파벳순

작품명 감독 국가

<시인의 마음>

Always

천더밍

CHEN Deming

미국, 프랑스, 중

국, 대만

<아기 천사>

Cherub

데빈 시어스

Devin SHEARS
캐나다

<사이클 마헤시>

CycleMahesh

수헬 바네르지

Suhel BANERJEE
인도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

Mad Bills to Pay (or Destiny, dile que 

no soy malo)

조엘 알폰소 바르가스

Joel Alfonso VARGAS
미국

<비상>

Ollie

앙투안 베스

Antoine BESSE
프랑스

<저항의 기록>

Resistance Reels

알레한드로 알바라도 호다르, 

콘차 바르케로 아르테스

Alejandro ALVARADO JÓDAR, 
Concha BARQUERO ARTÉS 

스페인, 포르투갈

<슈거랜드>

Sugarland

이자벨라 브루네커

Isabella BRUNÄCKER
오스트리아

<페도르 오제로프의 마지막 노래>

The Swan Song of Fedor Ozerov

유리 세마시코

Yuri SEMASHKO
리투아니아, 독일

<그리고 안개>

Then, the fog

마르틴 사피아

Martín SAPPIA
아르헨티나

<율리시스>

Ulysses

우와가와 히카루

UWAGAWA Hikaru
일본, 스페인


